
22

이호준 Lee, Ho-Joon  •  언론학박사·포토에세이스트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다.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2회 수상하고, 다섯 차례의 개인전과 일곱 번의 단체전을 개최
했다. 포토에세이 <걸으면 보이는>을 출간했으며, 여러 월간지와 주간신문에 사진이야기를 연재했다. 인터뷰 방송에 출연해 사진
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 초청으로 사진 강연을 한다. 

중간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간. 일상과 쉼의 중간 같은 사진.
특정 주제나 내용에 치우치지 않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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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탐방을 즐기는 사람들은 더우나 추우나 식당 앞에서 길게 줄 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왜 저렇게까지 사서 고생하며 음식을 먹으려 하는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면 전혀 힘든 표정이 아니다. 오히려 여유로워 보이고 줄 

서는 것을 즐기는 듯 표정도 밝다. 그들에게 맛집 탐방은 ‘맛’ 그 자체의 경험에 머무는 

것이 아닌 듯하다. 특정 장소를 방문했다는 인증, 나아가 그 공간을 경험하고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을 드러내는 행위로 보인다. 매개 수단은 SNS, 특히 인스타그램이다. 

식사를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면 능숙한 솜씨로 음식을 배치하고, 멋진 구도로 사진을 

찍어 SNS에 업로드한다. 이를 통해 내가 이 식당에 왔음을 증거로 남기고 경험을 

박제한다. 그런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방문 경험이 성공적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이제 

식당뿐만 아니라 버킷 리스트에 오른 공간과 장소도 인증과 공유를 거쳐 다녀감이 

확인된다. 인증이 없으면 경험도 방문 사실도 부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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